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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 대통령,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부모님들의 짐을 덜어주겠다고 밝혀 -

- 대통령, 지역사회와 협력해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도록 지원할 것 -

- 대통령,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 -

- 오늘 토론회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관계자들이 참석, 늘봄학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열띤 논의를 진행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5, 월)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신우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방송댄스, 주산암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아이들을 응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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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통해 댄스를 배우고, 암산도 익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을 보며 늘봄학교의 효과와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했습니다.

대통령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관에 이어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의 짐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퍼블릭 케어‘, 즉 국가돌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학교의 역할이 확대

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작년 459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늘봄학교에 크게 만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늘

봄학교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배

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해 늘봄학교에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재능

과 경험을 나눠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참석자들에게 늘봄학교가 알차게 확대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의 필요성‧개념‧지향점과 

올해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 관련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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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서는 일하면서 아이 넷을 키우는 학부모, 농촌 소재 학교 학부모, 쌍둥이 

학부모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 등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

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 돌봄체계 확대’와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돌봄 지원·

협력 시스템’ 등을 주제로 늘봄학교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또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업무전담인력, 민간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이주

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

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


